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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에 새롭게 함을 받으리라

작성일 : 2012년 8월 12일 새벽 

작성자 : 배수빛(신학장) 

(기도하며 주님께 여쭙게 되었습니다. “주님, 혼체를 밝히신 

이유가 무엇인지요?”이때, 때가 되면 감추인 것이 다 드러

나리라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왜 때가 되면 모

든 것을 밝히시고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나요?”성령이 모든 

것을 밝히시리라는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 성자 주님의 말씀 *

 

학교에서 1학년 때는 1학년의 공부를 하고 

2학년 때는 2학년의 수업을 듣지 않느냐? 

때가 되었다 함은 인류 창조 이래 

인류 완성의 때가 되었다 함이요, 

그러니 모든 것을 일러 가르쳐 

이를 내 마음에 맞게 지식도 새롭게 하여 

그 삶도 나의 상대체에 맞게 알려 줘서 

행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단장이라 함은 꽃단장만 생각하느냐? 

신랑을 모시고 살기에는 

그 신부가 지식에도 새롭게 함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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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의 형상과 모습을 갖춰야 하니 그러하지 않느냐?

(주님, 2012년이 되면서 놀라운 인봉된 말씀이 계속 숨 막

힐 정도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끝났다 싶으면 또 새롭

고 기막힌, 깊이 감추어졌던 말씀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

다.)

 

이는 성약의 때가 

이제 바야흐로 무르익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전에는 신부를 깨웠고 자라나게 했으면 

이제 결혼을 앞두고 

마지막 단장을 하는 때요, 

이제 신부의 자태가 드러나는 때가 아니냐. 

그동안 사귀며 관계를 키워 왔다면 

이제 속 이야기를 깊게 하여 

서로 진정한 사랑이 무르익는 이때가 아니냐? 

참 사랑은 참 지식에 기초하기에 

나의 모든 것을 퍼부어 준다.

너는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지어다. 

나의 분체가 세운 조건으로 

시대가 한 차원 높아진 시기가 도래했으니 

문턱이 하나 높아진 때라. 

말씀이 달고 오묘함을 알겠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비밀의 신비가 



- 3 -

하나하나 벗겨지니 

그 신묘막측함에 전율하느냐? 

내 아버지의 놀라운 솜씨에 가슴이 뛰느냐?

이제까지 내 아버지가 세상에 준

내 아버지에 대한 지식은 

수박 겉핥기와 같은 수박 한 덩이를 준 것이요, 

이제 너희에게 주는 말씀은 

수박의 속을 잘라서 주는 격이니 

이제야 그 참맛을 아는 것이 아니냐. 

겉을 보았다면 이제 속을 보임이요, 

간판을 보았다면 이제 그 실제를 봄이요, 

외형을 보았다면 이제 그 속에 들어가 내면을 보임이요, 

테두리를 보았다면 그 안을 봄이요, 

관념적인 지식이었다면 실체적인 지식이요, 

숲을 보았다면 숲속을 봄이요, 

외관을 보았다면 내면을 봄이라.

(왜 이와 같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나요?)

육은 포장지요 영은 속 알맹이가 아니냐. 

때가 되면 포장지는 버리고 알맹이만 취하듯이 

이제 육 휴거를 거쳐 

영 휴거를 할 때가 되었음이라. 

로케트가 중력권을 벗어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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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한 에너지가 필요하듯 

영 단장을 위해 필요한 말씀들이다.

(그러니 주님, 성자 주님을 마지막 재림 때 내 영이 맞이하기 

위해 성자 주님에 관한 본체, 분체의 말씀의 인봉도 풀어 주

신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시대가 독립하기 위해 

이천 년 전 나사렛 예수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본체 분체의 말씀을 전하여 주었노라.

(그럼, 혼체 말씀은요?)

혼체의 인봉을 떼어 준 것은 

육 휴거에 이어 본격적으로 영 휴거를 앞두고 

혼이 영이 됨의 비밀을 밝힘이 아니냐? 

혼은 육과 영의 매개체라고 배웠지? 

육이 영됨의 가교가 아니냐?

(주님, 저희가 정신, 마음 이런 식으로 알 때보다 혼체에 대

해서 알면 구원의 차원이 달라지고, 다시 말해서 구원이 새

로워지나요?)

나의 사랑아, 질문 잘하였다. 

아 다르고 어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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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관념의 시대가 아니요, 

실체의 시대요, 

포장의 시대가 아니요,

실체의 시대니 

그 속을 열어 보임이 아니냐. 

너희가 허공의 공기를 잡듯 하는 신앙이 아니요, 

실체적인 분명한 그 눈에 보이는 실체를 말하니 

이제 모호한 시대는 지나갔음이요, 

눈과 눈이 보이는 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한 때이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할 수 없음은 

점점 더 실체를 드러냄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작품을 드러냄은 

그 지으신 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됨이다.

(관념과 실체의 세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쪼개지 않았을 때는 관념이요, 

쪼갰을 때는 실체다. 

쪼개지 않았을 때는 

불이 붙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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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의 세계는 한계가 있다.

쪼개면 불이 붙어 가속이 붙는다. 

쪼개면 명쾌하니 역사가 일어난다. 

쪼개면 실체지 행함이 가속화 된다. 

행하고자 하느냐? 

가속의 불이 붙으리라.

성자 주다.  


